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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2016. 4. 26(화)

작 성
·

문 의

총무기획관실 총무과
과장 이희은 / 연구관 김성희

(Tel. 044-200-2794)

* 엠바고 : 4.26(화) 11시00분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1사1촌 직거래장터, 도농 유대감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회

- 국무총리실 1사1촌 자매결연마을, 정부세종청사에 첫 직거래장터 열어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4월 26일(화) 오전,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(6동)

광장에서 열린 충주시 재오개마을 농·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찾았다.

ㅇ 이번 농·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국무총리실과 자매결연을 맺고

있는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마을의 우수 농·특산물을 알리고 도농간

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(참석) 여인홍 농식품부차관, 조길형 충주시장, 재오개마을 주민 10여명 등

□ 국무총리실은 2011년부터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마을과 1사1촌

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2~3회씩 재오개마을을 찾아 매실 수확,

사과 수확 등 농촌 일손을 도우며 농촌사랑을 실천해왔다.

ㅇ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농촌을 체험하고, 직접

수확한 농산물도 구매하며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왔고, 청사

내 직거래 장터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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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 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광장에는 판매부스 5동이 설치되어

시식을 겸한 판매가 이루어졌다.

ㅇ 충주의 대표과일인 사과를 비롯해 재오개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

꿀, 대학찰옥수수, 장류, 기름류, 잡곡 등 농·특산물 17종이 전시

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.

ㅇ 또한 판매품목인 사과, 사과즙, 대학찰옥수수를 비롯하여, 마을

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쑥절편, 두릅전 등을 즉석에서 맛볼 수

있는 시식회도 열렸다.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직거래장터에서 꿀, 사과 등을 구매하고, 재오개

마을 이종예 이장과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, 세종시까지

먼 길을 찾아와 준 마을주민들을 격려하였다.

ㅇ 아울러 황 총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

생산자는 우수한 농·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

하고, 소비자는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

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